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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러시아의 장미 소비는 러시에서 판매되는 화훼류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

은 장미임 

  

  ○ 2012년 8개원 간 화훼류 수입 770백만 개 기록, 부케용 신선장미 인기 

   

   -  2012년 1-8월간 러시아 연방 세관을 통해 수입산 신선 화훼류 700백만 개 이상이 

반입됨. 가장 인기 높은 것은 부케용 장미였음   

   

   - 이 기간 동안 러시아인들은 350백만 개 이상의 신선 장미를 구입함. 그 중에서 

대부분은 에콰도르와 콜롬비아산임 

   

  ○ 러시아에서 대규모 생산의 절화용 장미 재배를 위한 새로운 온실 프로젝트들이 

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아직까지도 서리사 화훼시장은 견고하게 수입산 차지임.  

 

    - 자국산 장미들은 러시아 화훼시장에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할 뿐이며, 일부 

지역들에서는 최대 1-2%에 불구함 

    

    - 수입 꽃에 비해 러시아산 꽃은 품질면에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은 값싼 

자국산 꽃보다는 비싸더라도 해외산을 선호 

 

    - 러시아산 꽃들은 대체적으로 러시아 지자체와 계약해 경관조성용으로 활용되는 중 

 

   - 러시아의 화훼 소비는 대도시에서 주로 이루어짐 



 

   - 전통적으로 러시아인들은 꽃을 좋아하며 꽃을 선물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있음  

 

   - 세련된 꽃을 선호하는 일본 소비자와는 달리 극동러시아 소비자들은 꽃송이가 크고 

고유의 색이 강한 전통적인 형태의 꽃을 선호  

 

   - 특히 생화의 가격이 고가임에도 가난한 사람들도 특별한 날에는 꽃을 반드시 선물하

거나 받음  

 

   - 소비가 많은 시기는 여성의 날, 발렌타인 데이, 조국수호의 날, 노동절, 전승 기념일, 

학기 시작일, 기타 공휴일 등 

 

  ○ 화훼 유통업체들은 여성의 날인 3월 6~8일 약 2~3일간 일 년 꽃 매출액의 약 

10~15%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

 

   - 통상 이 시기에 꽃의 가격은 평상시에 비해 약 40~100% 인상돼 장미꽃 한 송이에 

8000원 이상이 되고 당일에는 꽃을 사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.  

 

   - 3월 8일 여성의 날은 모스크바를 비롯해 러시아에서 1년 중 꽃이 가장 많이 팔리는 

날로 이날 하루 모스크바에서만 무려 3000만 송이 이상의 꽃이 팔림 

 

   - 유럽식 문화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러시아에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꽃 소비가 

보편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인이 아닐 정도로 꽃 소비가 많은 편 


